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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도서관통계를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방문자수 및 자료실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log-log 중회귀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지식과 정보의 저장 및 전파’가 공공도서
관의 주된 기능이던 시대에 이용자 유치에 가장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서수나 좌석수 등의 요소를 넘어 
현재는 문화 혹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운영, 이용자활동 등의 차원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방문자 및 자료실이용자 유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이제 도서관은 책이나 자료,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보다는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 교육, 행사, 예산, 회원수, 개관시간, 건물의 스타일과 노후도, 동아리활동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이끌려 찾아가는 종합문화센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numbers of visitors and reference 

room users of public libraries through log-log multiple regression models, using the Korean National 

Libraries Statistical Data 2018. The fact found is summarized as follows; Even though books collection 
and seating capacities migh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ttraction of visitors and reference 
room users to public libraries in the past when the storage and propag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was the top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very various and compound factors such as 
cultural or lifetime education programs, library operation, and user activities have an effect on inducing 
people to visit and use public libraries at present. This means that these days, public libraries are 

being transformed into some kinds of comprehensive cultural center where software elements such 
as cultural programs, user education, events, budget, membership, opening days, building style and 
age, and group activities rather than hardware elements such as books, literature material, and 

facilities constitute their essential parts in connection with visitor and user i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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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

민들의 이미지와 인상, 그리고 요망도 바뀌었

다. 과거의 도서관이 문서화된 지식과 정보가 

축적된 커다란 서고였다면 지금의 도서관은 만

남의 장소, 휴식공간, 종합 문화공간, 사교의 

장, 동아리들의 활동무대, 자원봉사 본부, 지식 

및 정보센터이자 교류의 장 등으로 이미지와 

기능이 크게 변모했다. 이에, 과거에는 장서 규

모, 좌석수, 기타 각종 문서화된 자료의 규모 

등이 이용자와 방문자를 유인하는 주된 요인이

었다면 지금은 시설 규모, 건축년도와 스타일, 

문화 프로그램의 횟수와 다양성, 독서 프로그

램과 평생교육, 자원봉사 기회, 동아리 활동, IT

설비의 양과 질, 온라인 정보 접근성, 휴식 및 

편의공간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용자와 방문자를 끌어들이는 상황으로 바뀌

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여건 변화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최근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와 방문자

를 유인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들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떤지, 도서관 이

용자와 방문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면 어떤 요

소들을 중시해야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

고, 발견된 사실들이 바람직한 도서관의 미래

상 구축에서 의미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

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단계

별 방식에 의한 log-log 중회귀분석이며 활용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국가도서

관통계시스템의 2018년 전국도서관통계 중 공

공도서관통계이다. 자료 처리와 분석은 SPSS 

v.21 패키지를 이용했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공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이용자들의 요망,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여타 

서비스 요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 

중 특히 첫 번째 연구 영역과 직결되는데, 그것

은 본 연구의 주제가 “공공도서관 방문자수 및 

자료실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이기 때문

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 영역에 대한 검토

는 도서관 방문자수 및 자료실이용자수에 미치

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사전적인 문헌 탐구로서, 

도서관 방문자수 및 자료실이용자수는 결국 도

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과 수준, 이

용자들의 소요(needs)에 부응하는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선행연구들의 동향

을 간단히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2.1 ‘공공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공공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연구와 공급자, 즉 

공공도서관 측면에서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수요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이용 도서

관에 대한 지식과 정보, 도서관 이용 사유 등이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지며 후자는 본 연구처럼 

공급자의 특성, 즉 시설, 규모, 장서수, 소장 자

료, 프로그램, 서비스, 부대시설 등이 영향요인

으로 다루어진다. 전자는 주로 이용자에 대한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며 후자는 도서관이 제공

하는 각종 공식, 비공식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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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송경진(2014), 연지은, 김기영(2018)

은 전자에 속하는 최근 연구 중 대표적인 것들

이다. 권나현, 송경진(2014)은 공공도서관 이

용의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도서관 방문 

빈도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용 도서

관의 서비스 자원 투입 및 산출 특성, 그리고 

도서관 투자 수준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

펴본 것인데, 도서관 방문은 독서량이 많은 대

도시 주민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신축 도서관이 있고, 이용자 개개

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분

하게 확보되어 있을 때 더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지은, 김기영(2018)은 Ajzen 

(1991)의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시

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인데, 이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서관에 관한 지식으로 

나타났고 태도(공공도서관 이용의 유용성, 필

요성, 즐거움 등)도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그 

밖에, 주관적 규범(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

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를 원함 등)과 지각

된 행동통제(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

간이나 여유를 가지고 있음 등) 역시 공공도서

관 이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며, 개인적 특성 

중 연령, 최종학력, 가계소득,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초래했다.

한편 최희곤(2009)은 후자 즉, 공급자 측면

에서의 최근 연구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55개소를 대상

으로 각 도서관의 연간 이용자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크게 인적측면, 장서측면, 예산측

면, 행사측면, 기타측면에서 분석한 것인데, 공

공도서관의 좌석수가 도서관 이용자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고, 이어 건물연면적과 사서

수 역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

나 종속변수를 도서관 이용자수로 하고 예비점

검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는 9개 변수를 독립변

수로 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오직 좌석

수만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했다. 

2.2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이용자들의 요망’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공공도서관의 우선적인 사명은 지식확산과 평

생교육이지만 공공도서관 그 자체는 지역주민들

이 교류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적 공간이다

(Lo et al. 2019).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이자, 공공 영역이자, 친구나 동료들이 함

께하는 활동의 장이자, 초미팅(metameeting) 

장소이자, 실제적 만남(virtual meeting)의 장

소(Aabø, Audunson and Vårheim 2010)이

며, 각종 사람들이 모여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 

하는 사회적, 문화적 자본(social and cultural 

capital) 형성의 장(Hillenbrand 2005)인 동시

에 지역사회의 대표적 문화공간이다. 공공도서

관이 이처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

한 요망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런 사실들은 여러 실증연구들을 통해 충분

히 밝혀지고 있다. 몇몇 예를 들면, 장덕현, 강

은영(2012)은 부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

공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했는데,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

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중심

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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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서비스 확충과 자료 입수의 신속성 확보 등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이희수, 김기

영(2014)은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지역 주민의 

도서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 3개 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설문조사했는데, 도서관 

이용행태,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등에서 지역 유형에 따라 부분적인 차

이가 났다. 즉, 지역 유형에 따라 주민들의 공공

도서관에 대한 태도와 요망도 달라진다는 것이

다. 이승민(2018)은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 및 이들 사이의 연계에 미치

는 역할을 설문조사로 탐구한 예인데, 공공도

서관 이용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에 전반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

수록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평등한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개방된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접

근 및 이의 활용기회 제공이 보다 강화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연구인 Lo et al.(2019)은 중국, 대만, 

홍콩의 공공도서관들이 소속 지역사회에서 주

민들이 교류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공간 역할

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탐구했는데, 도서관

은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넘어 자료와 오락물

(entertainment)을 무료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의 총체적 문화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이용

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공동체 형성과 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박성우(2016)에 따르면 미국도서관협

회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TC)’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공도서관들은 사서

들이 매개가 되어 실행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

서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도서관이 미래에는 어떤 기능, 어떤 

역할,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도 중요한 연

구주제인데, 장우권, 박성우, 여진원(2014)과 강

주연 외(2018)가 그런 주제를 다룬 예이다. 장

우권, 박성우, 여진원(2014)은 공공도서관은 문

화강좌, 독서진흥 활동, 문화행사 개최, 여가 프

로그램, 편의 및 휴게시설, 문화지역으로서의 

이미지 형성, 예술 및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교

육,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생활권 공공도

서관의 확충 등을 통해 21세기의 지식기반 사

회에서 지식정보와 문화 창조의 핵심기관이자 

지식정보 자원 산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연 외(2018)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하고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연구 결과 이

용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도서관의 미

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신기

술 특히 빅데이터의 필요성을 높게 공감하였다. 

또한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으로는 

온라인 서비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신기술이 적용되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책 읽어주는 서비스, 책 자동정리 서비스, 책 추

천 및 검색 서비스 등 도서 관련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도서관의 미래와 직접 관련된 연구는 아

니지만 IT기기의 보급으로 정보의 생산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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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시

대를 맞이하여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가 상호 대체적인가 보완

적인가를 실증분석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Sin 

and Kwon(2017)이 바로 그것인데, 중회귀분

석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체적

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도서관 이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뜻으로, 향후 IT를 통한 정보

화 사회가 진척될수록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

2.3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여타 서비스 요소’

에 대한 연구동향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여타 서비스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선행연구 역시 대단히 

많다. 그 중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은 공공도서관과 향토문화콘텐츠, 공공도

서관 예산과 이용자수의 관계,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과 문화주도적 도시재생에서의 

역할 등인데 그 중 특히 향토문화콘텐츠, 예산, 

문화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대상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군의 일부)

이다.

공공도서관의 향토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로

는 장우권(2009)과 노영희, 강정아(2014)가 있

다. 장우권(2009)은 전남 각 지역에 산재된 지

역문화콘텐츠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도

서관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역주민

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및 창조의 공간을 제공

해야 하며, 여타 문화기관과 단체 사이에서 이

용층 저변 확대를 위한 지식정보 중개자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하며,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

를 수집, 분류, 목록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영희, 강정아(2014)

는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는데, 

공공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기관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으므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향토문화

콘텐츠의 관리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향토문화

콘텐츠의 수집과 확충 등 다양한 요구를 포용

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이 되어야한다고 주

장했다.

한편, 공공도서관 예산과 이용자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데,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산이 풍부한 도서관일수록 보다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애

(2016)는 이에 주목하여 도서관 이용과 도서관 

예산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해 탐구했는데, 도

서관 예산이 증가할수록 도서관 이용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적 이용자들

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선애(2016)의 결론

이다.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

내외를 막론하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문

화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연구들의 예를 든다면 이

소연(2004), 김홍렬(2004), 조찬식(2008), 황금

숙, 김수경, 박미영(2008), 곽철완 외(2009), 안

인자, 박미영(2011)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경아, 

김기영(2018)은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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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인식이 공공도서관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에코 세대 이용자 대상의 심층면담

을 통해 조사했다는 점에서 주류 연구동향에서

는 다소 벗어난 시도인데, 대부분의 실증적 선

행연구들은 측정계층이 아닌 일반 이용자를 대

상으로 하며 심층조사보다는 구조화된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경아, 김기영(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대와는 다르게 문화프로

그램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공공도서관 인식

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 타 기관 프로그램과 차별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의 정체성 결여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추정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이 전세계적 붐을 일이키면서 공

공도서관이 문화주도적 도시재생에서 담당하

는 역할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영역에 속하는 연구 중 하나는 Dorte, Rasmussen 

and Henrik(2013)인데, 문헌 검토, 관찰, 인터

뷰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아이콘, 장

소형성자(placemaker), 지역사회 활성화의 중

심으로서 문화주도적 도시재생에 기여하는지

를 탐구한 결과, 도시 내 신설 도서관은 새로운 

외양과 기능을 통해 문화주도적 도시재생전략

의 한 축을 담당하며, 장소의 이미지와 정체성

을 바꿈으로써 도시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도

시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소결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 중 공급자 측면에서의 연구에 

속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들 가

운데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것은 최희곤(2009)

이다. 본 연구와 최희곤(2009)은 단계별 중회귀

분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방법론도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희곤(2009)을 포함한 여타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 일부 

도서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그간의 연구들

과 다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설립연도, 규모 

등의 요인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용자 특성 역시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그런 미시적 시각에서 

수행되어 왔다. 다만 그러다보니 지역, 설립연

도, 규모 등을 뛰어넘어 그런 요인들을 통합하

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 혹은 소비를 전

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 연구가 부족했

다. 본 연구의 취지 중 하나는 그와 같은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선형, 로그-로

그, 준로그, 역준로그 등 네 가지 중회귀모형을 

적용한 후, 그 중에서 결정계수가 가장 높은 로

그-로그 모형을 최종 선택하여 결과를 해석했

다. 따라서 단일 모형(대체로 선형)에 의존한 

선행연구들에 비해 보다 설명력이 높은 분석결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가 채택한 

독립변수는 24개인데, 여기에는 선행연구들이 

다루어온 공급자 측면의 지표 대부분은 물론 선

행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이 (자료

실)이용자만을 종속변수로 삼았음에 비해 본 연

구는 방문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별도의 분석

을 추가적으로 수행했다. 주지하는 것처럼 공공

도서관이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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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찾는 사람(방문자) 중에는 자료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방문 목적이 

자료실이용자와는 다를 것이며 따라서 방문자수

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3. 연구설계: 변수, 표본, 모형, 가설

3.1 변수와 표본

본 연구가 사용하는 2018년 공공도서관통계

는 변수의 수가 230이 넘는 방대한 자료이다

(공공도서관통계 2018). 본 연구는 이들 변수 

중 26개를 활용하는데, 그 가운데 방문자수와 

자료실이용자수는 종속변수이며 나머지는 독

립변수들이다. 자료실이용자란 도서관이 소장

하고 있는 각종 문헌이나 자료를 열람 혹은 대

출받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 사람들이며 방문

자란 이들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교육․독서 

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업무 및 

휴식 등 여타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찾아온 사

람들을 총칭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설정은 도서관 서비

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

서관 방문과 자료실이용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요(혹은 소비)로 볼 수 

있고 그 양은 방문자수 및 이용자수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수요는 도서관 서비스의 공급 측면 

즉,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종류, 질과 

양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인데, 이와 관련된 변수

들이 독립변수군을 형성한다. 

도서관 서비스의 수요 혹은 소비량을 측정하

는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자료실이용자수와

는 별도로 방문자수를 또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의 이미지와 기능,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망이 크게 바

뀌어왔는데, 과거의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를 축

적하고 전파하는 서고였다면 지금의 도서관은 

이를 포함하여 만남의 장소, 휴식공간, 문화 이

벤트 및 평생교육 공간, 사교의 장, 동아리들의 

활동무대, 자원봉사 본부, 지식 및 정보 교류의 

장 등 종합 문화센터로 변모했다. 따라서 장서 

규모, 좌석수, 기타 각종 문서화된 자료의 양 등 

도서관 서비스의 전통적 요소 외에도 시설 규모, 

건축년도와 스타일, 문화 프로그램의 횟수와 다

양성, 독서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자원봉사 기

회, 동아리 활동, IT설비의 양과 질, 온라인 정

보 접근성, 휴식 및 편의공간 등 매우 다양한 새

로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용자와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동향 변화

와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성과에 바탕을 

두어 독립변수들을 선정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8년 공공도서관 통계가 제공하는 

변수들 가운데 선행연구들이 다룬 변수들은 모

두 채택하고, 다루지 않은 변수들도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며 정량화가 가능하고 도서관 수

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들의 종

류 및 질과 양과 관계되는 변수들은 독립변수로 

채택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채택된 24개의 독립변수들

은 크게 규모, 프로그램․교육, 운영, 이용자활

동 등 네 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규모는 다시 ‘소

장자료규모’와 ‘시설규모’라고 하는 하위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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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각각의 범주에는 어떤 개별변수들이 속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장자

료규모에는 향토자료, 기타향토자료, 시청각자

료, 국내연속간행물, 장서수, 메타데이터수 등 6

개가 속한다. 이 가운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를 뜻한다. 시설규모에는 도서관부

지면적, 연면적, 총좌석수, 어린이좌석수, 이용

자컴퓨터수 등 5개가 속한다. 프로그램․교육에

는 문화프로그램강좌횟수, 1회성문화프로그램

횟수,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1회성도서프로그

램횟수, 이용자교육횟수 등 5개가 속한다. 운영

에는 개관일수, 개관년도, 도서관총예산, 봉사대

상자수, 회원등록자수 등 5개가 속한다. 마지막

으로 이용자활동에는 홈페이지접속건수, 모바일

웹접속건수, 동아리수 등 3개가 속한다.

<표 1>은 분석대상인 1095개 케이스에 대한 

26개 변수의 기초통계량(평균과 표준편차)을 

보여주는데, 개관일수와 개관년도를 빼면 거의 

모든 변수에서 표준편차가 평균과 유사하거나 

평균을 초과하여 도서관 사이에 차이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도서관부지면적과 

총예산의 경우가 그렇다. <표 2>는 이들 도서관

의 지역분포를 보여주는데, 서울이 173개소로 

가장 많고 세종이 10개소로 가장 적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향토자료(건) 392.9 1545.1 (연간)1회성문화프로그램횟수(회) 17.3 58.1 

기타향토자료(건) 168.9 2574.2 (연간)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회) 22.1 31.0 

시청각자료(건) 3704.4 5209.4 (연간)1회성도서프로그램횟수(회) 22.8 50.9 

국내연속간행물(건) 107.8 162.9 (연간)이용자교육횟수(회) 88.2 381.0 

장서수(권) 101670.3 92556.7 (연간)개관일수(일) 296.3 39.1 

메타데이터수(건) 95629.4 92969.5 개관년도(년도) 2002.3 13.9 

도서관부지면적(m2) 7601.8 38407.4 (연간)도서관총예산(천원) 972738.9 1299485.3 

연면적(m2) 2546.1 2471.6 봉사대상자수(인) 376453.9 295300.5 

총좌석수(개) 336.1 301.3 회원등록자수(인) 23443.2 38497.4 

어린이좌석수(개) 67.7 64.3 (연간)홈페이지접속건수(건) 349640.6 726929.1 

이용자컴퓨터수(대) 22.7 22.5 (연간)모바일웹접속건수(건) 121792.9 278011.3 

(연간)문화프로그램강좌횟수(회) 23.3 56.9 (연간)동아리수(개) 6.6 17.4 

(연간)방문자수(인) 253835.0 286181.2 (연간)자료실이용자수(인) 178666.3 212442.2 

표본크기(개소) 1095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지역
빈도

(개소)
퍼센트 지역

빈도

(개소)
퍼센트 지역

빈도

(개소)
퍼센트 지역

빈도

(개소)
퍼센트

강원 57 5.2 세종 10 .9 대구 41 3.7 충남 62 5.7

경기 264 24.1 울산 19 1.7 대전 24 2.2 충북 45 4.1

경남 71 6.5 인천 50 4.6 부산 43 3.9 합계 1095 100.0

경북 65 5.9 전남 69 6.3 서울 173 15.8

광주 23 2.1 전북 58 5.3 제주 21 1.9

<표 2> 표본의 지역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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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형

본 연구는 선형회귀모형, 역준로그회귀모형, 

준로그회귀모형, 로그-로그회귀모형 등 네 가지 

모형을 적합시켜 그 중 설명력(결정계수)이 가

장 높은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선택했다. 각 모형

의 수식은 다음의 (식1)부터 (식4)와 같다(오차

항 생략). (식4)에서 회귀계수들  ⋯ ⋯ 

은 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탄력성인데, 탄력성이란 종속변수가 독립변수

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탄력성이 α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는 α% 변한다는 

뜻이다.

    ⋯   ⋯   (식1)

ln    ⋯   ⋯   (식2)

 ln ln ln ⋯  ln ⋯  ln
(식3)

ln ln ln ln ⋯  ln ⋯  ln
(식4)

3.3 가설

<표 3>은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그 단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보여준다. 연구

가설에서 기호 +는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서도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가설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

로 삼았다. 종속변수가 2개이므로 각 모형에 대

해 2개씩의 회귀식이 구축되는데, 각각은 24개

의 독립변수를 갖는다. 

표의 가설(연구가설 혹은 대립가설) 중 개관

년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로 제시된 

것은 선행연구의 성과(예를 들면, 권나현, 송경

진 2014)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최신의 도서관일수록 건축양식, 외양, 편

의시설, 건축자제, 설비(IT기기 등을 포함) 등

이 현대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방문자와 이용

자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대상 회귀모형이 4종이고 각 종마다 종

속변수가 두 개이므로 총 8개의 회귀식이 구축

된다. 본 연구는 그 중 종속변수 각각에 대해 

결정계수가 가장 큰 모형을 최적모형으로 채택

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다만 케이스 중에는 극

단적 이상치가 있어서 이를 포함하면 분석결과

가 편향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마다 표준

화잔차의 절대값이 5이상인 케이스는 분석대상

에서 제외했다. 제주도의 특정 도서관 하나가 

그런 케이스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효표본 

크기는 본래의 표본 크기 1096에서 1이 줄어든 

1095가 되었다.

4. 실증분석

4.1 최적 모형의 선택

3장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는 선형모형, 준

로그모형, 역준로그모형, 로그-로그모형 등 4가

지의 모형을 방문자수와 자료실이용자수 각각에 

대해 적용하여 결정계수들을 비교했다. 회귀방

법은 단계별회귀를 사용하여 회귀계수의 유의확

률이 0.05이하인 것만 선택했으며, VIF가 9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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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가설

독립변수

규모

소장자료규모

향토자료 +

기타향토자료 +

시청각자료 +

국내연속간행물 +

장서수 +

메타데이터수 +

시설규모

도서관부지면적 +

연면적 +

총좌석수 +

어린이좌석수 +

이용자컴퓨터수 +

프로그램․교육

문화프로그램강좌횟수 +

1회성문화프로그램횟수 +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

1회성도서프로그램횟수 +

이용자교육횟수 +

운영

개관일수 +

개관년도 +

도서관총예산 +

봉사대상자수 +

회원등록자수 +

이용자활동

홈페이지접속건수 +

모바일웹접속건수 +

동아리수 +

종속변수
방문자수

자료실이용자수

<표 3> 변수와 가설

회귀모형 종속변수 F p
결정계수

Durbin-Watson
R제곱 수정된 R제곱

준로그
방문자수 107.897 .000 .523 .518 1.411

자료실이용자수 114.845 .000 .425 .421 1.605

역준로그
방문자수 149.069 .000 .602 .598 1.562

자료실이용자수 124.841 .000 .559 .555 1.475

선형
방문자수 170.105 .000 .688 .684 1.615

자료실이용자수 117.881 .000 .545 .540 1.696

로그-로그
방문자수 230.754 .000 .749 .746 1.619

자료실이용자수 181.428 .000 .702 .698 1.636

<표 4> 네 가지 회귀모형의 설명력

이면 해당 독립변수와 다른 어떤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표 4>는 네 가지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보여

준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두 가지 종속변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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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서 로그-로그모형의 R제곱(결정계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최적모형으로 

채택했다. 방문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식의 설명력은 74.9%, 자료실이용자수를 종

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의 설명력은 70.2%로 둘 

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모든 회귀식에서 

Durbin-Watson지수가 2에 가까워 잔차들의 자

기상관은 없는(즉, 잔차들이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회귀분석과 가설검정 결과

4.2.1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인 모형

<표 5>는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정확히는 LN 

(방문자수). 이하에서 표와 본문 중의 모든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LN(...)을 

생략함. 정확히는 LN(개별 독립변수)와 LN(개

별 종속변수)임에 유의)인 회귀분석과 가설검

정 결과를 보여준다. 24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13개인 기타향토자료, 연면적, 총좌석수, 1회성

문화프로그램횟수,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이

용자교육횟수, 개관일수, 개관년도, 도서관총예

산, 봉사대상자수, 회원등록자수, 모바일웹접속

건수, 동아리수 등이 연구가설대로 종속변수인 

방문자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인 향토자료, 시청각자료, 국

내연속간행물, 장서수, 메타데이터수, 도서관

부지면적, 어린이좌석수, 이용자컴퓨터수, 문

화프로그램강좌횟수, 1회성도서프로그램횟수, 

홈페이지접속건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의 끝

에는 VIF도 제시되어 있는데, 최대값이 3.437

에 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

된다.

회귀계수 그 자체, 즉 방문자수의 특정 독립

변수에 대한 탄력성을 기준으로 볼 때, 방문자

수는 개관년도, 개관일수, 총좌석수, 연면적, 봉

사대상자수 등의 순서로 민감하다. 예를 들어, 

개관일수가 1% 증가하면 방문자수는 0.715% 

증가한다. 한편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인 표준화회귀계수(β)를 보면 

그 순서는 총좌석수, 회원등록자수, 봉사대상자

수, 연면적, 개관일수 등의 순인데, 표준화회귀

계수는 단위가 없어 서로 간에 직접적인 비교

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이 편리하고 많은 시

사점을 준다. 예를 들면, 총좌석수와 회원등록

자수는 표준화회귀계수가 유사하므로 방문자

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할 것이다. 그리

고 이 두 변수가 지닌 각각의 영향력은 개관일

수 증대가 방문자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력의 

약 1.5배이다. 향토자료, 1회성문화프로그램수,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이용자교육횟수, 개관

년도, 도서관총예산, 모바일웹접속건수, 동아리

수 등은 비록 종속변수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

을 미치기는 하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0.09

보다 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개별 독립변수에 초점을 

둔 것으로, 범주 단위로 분석하면 조금 색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우선 규모와 관련된 변수들, 

특히 장서수, 국내연속간행물 등 전통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

되어온 변수들을 포함하여 전체 11개 변수 가운

데 무려 8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탈락률 약 73%, 채택률 약 27%). 물

론 탈락된 변수들이 방문자수와 무관해서라기

보다는 본 연구가 단계별 회귀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변수들 간의 내적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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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가설 b S.E β t p VIF

상수항 + -89.509 23.710 -3.775 .000

규모

소장자료규모 기타향토자료 + .014 .005 .046 2.874 .004 1.116

시설규모
연면적 + .223 .038 .163 5.904 .000 3.254

총좌석수 + .367 .040 .257 9.081 .000 3.437

프로그램․교육

1회성문화프로그램횟수 + .016 .004 .070 4.068 .000 1.275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 .023 .006 .073 3.599 .000 1.783

이용자교육횟수 + .013 .005 .052 2.734 .006 1.563

운영

개관일수 + .715 .074 .159 9.692 .000 1.151

개관년도 + 11.696 3.122 .068 3.746 .000 1.399

도서관총예산 + .036 .013 .054 2.855 .004 1.560

봉사대상자수 + .221 .021 .179 10.275 .000 1.303

회원등록자수 + .172 .014 .250 12.167 .000 1.813

이용자활동
모바일웹접속건수 + .009 .002 .076 4.654 .000 1.146

동아리수 + .015 .005 .060 3.144 .002 1.560

주) 탈락한 변수: 향토자료, 시청각자료, 국내연속간행물, 장서수, 메타데이터수, 도서관부지면적,  어린이좌석수, 이용자컴퓨

터수, 문화프로그램강좌횟수, 1회성도서프로그램횟수, 홈페이지접속건수

<표 5>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인 회귀분석과 가설검정 결과

성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규모 

관련 변수 중 유의하게 나타난 3개 변수의 표준

화회귀계수 총합은 0.466이다.

한편, 문화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교육 범주의 변수 중 유의한 것은 3개, 유의하지 

않은 것은 2개로 채택률이 60%이며 유의한 변

수들의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은 0.195이고, 이용

자활동 범주의 경우에는 유의한 변수가 2개, 유

의하지 않은 것은 1개로 채택률이 66%이며 유

의한 변수들의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은 0.136이

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운영 범주로서, 이에 속

하는 독립변수 5개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은 0.485로서, 이는 규모 범

주에 속하는 3개 변수의 표준화회귀계수 총합보

다 더 크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유

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오던 장

서수, 국내연속간행물 등 규모 관련 변수들이 

대거 탈락하고 프로그램․교육, 운영, 이용자활

동 범주에 속하는 변수들이 대부분 채택된 것과 

운영 범주의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이 규모 범주

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종속변수가 

방문자수라는 것과 관련된다. 방문자는 자료실

이용자와 여타 목적의 방문자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장서수, 국내연속간행물 등 구비 

자료의 양과 질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방문자 유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매

우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도서관은 책이나 자료,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요

소보다는 프로그램, 교육, 행사, 예산, 회원수, 개

관시간, 건물의 스타일과 노후도, 동아리활동 등

의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이끌려 찾아가는 종합

문화센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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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종속변수가 자료실이용자수인 모형

<표 6>은 종속변수가 자료실이용자수인 회

귀분석과 가설검정 결과를 보여준다. 24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14개인 기타향토자료, 장서수, 

연면적, 총좌석수, 이용자컴퓨터수, 1회성문화

프로그램횟수,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1회성도

서프로그램횟수, 이용자교육횟수, 개관일수, 개

관년도, 봉사대상자수, 회원등록자수, 모바일웹

접속건수 등이 연구가설대로 종속변수인 자료실

이용자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인 향토자료, 시청각자료, 국내

연속간행물, 메타데이터수, 도서관부지면적, 어

린이좌석수, 문화프로그램강좌횟수, 도서관총예

산, 홈페이지접속건수, 동아리수는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났다. VIF를 보면 최대값이 4.582에 지

나지 않아 이 역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회귀계수 즉, 탄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자료

실이용자수는 개관년도, 개관일수, 총좌석수, 봉

사대상자수, 회원등록자수 등의 순서로 민감하

다. 표준화회귀계수(β)를 보면 그 순서는 회원

등록자수, 봉사대상자수, 총좌석수, 개관년도, 

개관일수 등의 순인데, 이 다섯 개 변수가 자료

실이용자수에 미치는 상대적 총영향력(0.936)

은 나머지 9개 변수의 그것(0.642)보다 대단히 

크다.

범주 단위로 분석하면 종속변수가 방문자수

인 <표 5>와 조금 다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규모와 관련된 변수 가운데 장서수와 이

용자컴퓨터수가 유의한 변수로 추가되었으며, 

독립변수 가설 b S.E β t p VIF

상수항 + -223.518 32.692 -6.837 .000

규모

소장자료규모
기타향토자료 + .012 .006 .035 2.021 .043 1.115

장서수 + .144 .058 .089 2.494 .013 4.582

시설규모

연면적 + .101 .051 .067 1.999 .046 4.124

총좌석수 + .286 .048 .182 5.900 .000 3.463

이용자컴퓨터수 + .054 .016 .074 3.365 .001 1.741

프로그램․교육

1회성문화프로그램횟수 + .019 .005 .075 3.875 .000 1.349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 .034 .007 .099 4.601 .000 1.669

1회성도서프로그램횟수 + .019 .006 .061 2.958 .003 1.554

이용자교육횟수 + .021 .006 .078 3.723 .000 1.574

운영

개관일수 + .749 .090 .152 8.373 .000 1.190

개관년도 + 29.131 4.285 .154 6.798 .000 1.851

봉사대상자수 + .284 .026 .210 10.983 .000 1.321

회원등록자수 + .180 .019 .238 9.602 .000 2.218

이용자활동 모바일웹접속건수 + .008 .002 .064 3.569 .000 1.150

주) 탈락한 변수: 향토자료, 시청각자료, 국내연속간행물, 메타데이터수, 도서관부지면적, 어린이좌석수, 문화프로그램강좌

횟수, 도서관총예산, 홈페이지접속건수, 동아리수

<표 6> 종속변수가 자료실이용자수인 회귀분석과 가설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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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나타난 5개 변수의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은 0.447로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인 경우와 

거의 같다. 프로그램․교육 범주의 변수 중 유

의한 것은 1회성도서프로그램횟수가 추가되어 

모두 4개, 유의하지 않은 것은 1개로 채택률이 

80%이며 유의한 변수들의 표준화회귀계수 총

합은 0.313으로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인 경우보

다 증가했다. 반면 이용자활동 범주의 경우에

는 동아리수가 탈락해 유의한 변수는 1개, 유의

하지 않은 것은 2개로 채택률이 33%이며 표준

화회귀계수의 총합도 0.064로 감소했다. 마지

막으로 운영 범주의 변수 중 유의한 것은 도서

관총예산이 탈락하여 모두 4개, 유의하지 않은 

것은 1개로 채택률이 80%이며 유의한 변수들

의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은 0.754로서, 종속변

수가 방문자수인 경우에 비해 유의한 변수의 

수는 줄었지만 종속변수에 대한 총영향력은 크

게 증대했다. 

이처럼 장서수, 이용자컴퓨터수, 1회성도서

프로그램횟수 등의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고 도서관총예산과 동아리수가 탈

락한 사실은 종속변수가 자료실이용자수라는 

것과 관련된다. 즉, 자료실이용자수는 장서수나 

컴퓨터수 등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받지만 도

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총예산이나 자발적 주민 

활동인 동아리수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종속변수가 자료실이용자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교육과 운영 관련 범주에 속하는 독

립변수가 대거 채택된 것은 종속변수가 방문자

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자료실이용자 유인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 즉, 이용자 유치에는 책이나 자료,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교육, 행사, 회원수, 개관시간, 건물의 스타일과 

노후도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4.3 잔차의 검토

통상적 회귀분석에서 잔차는 정규분포해야

(잔차의 정규성) 하고 분산이 동일해야(잔차

의 등분산성) 한다. 잔차의 정규성은 보통 정규

확률도표를 통해 잔차의 관측 누적확률이 기대 

누적확률과 일치하는 정도(정규확률도표의 대

각선과 실제가 일치하는 정도)를 시각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검토하는데 <그림 1>은 본 연구

의 회귀분석이 이를 잘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림에서 판단할 수 있듯이 표준화잔

차의 관측 누적확률이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와 

자료실이용자수인 경우 모두 대각선(기대 누적

확률)과 거의 일치한다. 

한편 잔차의 등분산성은 보통 예측치에 대한 

잔차의 분포가 각각의 예측치에 걸쳐 동일한 

분산의 모습을 보이는가를 역시 시각적으로 판

단함으로써 검토하는데, <그림 2>는 본 연구의 

회귀분석이 이를 잘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림은 표준화예측치에 대한 표준화잔차의 

산포도인데, 방문자수와 자료실이용자수인 경우 

모두에서 모든 케이스에 걸쳐 표준화잔차의 절

대값이 5보다 작아 극단적 이상치는 없으며, 평

균인 0을 중심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등분산

성 요건을 잘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의 잔차가 평균점(centroid) 주변에 집중되어 

공처럼 보이는 것은 자료의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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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방문자수 종속변수: 자료실이용자수

<그림 1> 표준화잔차의 정규확률도표

종속변수: 방문자수 종속변수: 자료실이용자수

<그림 2> 표준화예측치에 대한 표준화잔차의 산포도

5.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18년 전국도서관통계를 활용하

여 공공도서관 방문자수 및 자료실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log-log 중회귀모형을 통

해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

속변수가 방문자수인 경우와 종속변수가 자료

실이용자수인 경우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인 경우; 첫째, 24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13개인 기타향토자료, 연면적, 

총좌석수, 1회성문화프로그램횟수, 도서프로그

램강좌횟수, 이용자교육횟수, 개관일수, 개관년

도, 도서관총예산, 봉사대상자수, 회원등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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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웹접속건수, 동아리수 등이 연구가설대

로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인 향토자료, 시청

각자료, 국내연속간행물, 장서수, 메타데이터

수, 도서관부지면적, 어린이좌석수, 이용자컴퓨

터수, 문화프로그램강좌횟수, 1회성도서프로그

램횟수, 홈페이지접속건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총좌석수, 회원등록자수, 봉사대상자

수, 연면적, 개관일수 등의 순으로 더 크다. 따

라서 방문자수를 늘려 도서관 이용을 보다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좌석수와 회

원등록자수 등을 늘려야 하는데, 이 중 총좌석

수는 연면적, 봉사대상자수와 밀접히 관계된 

것으로서 재정적, 물리적 제약이 있으므로 회

원등록자수를 늘이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재정

적, 물리적 측면에서나 투입 대비 산출 측면에

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규모와 관련된 변수들은, 특히 장서수, 국내연

속간행물 등 전통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온 변수들을 포함

하여 전체 11개 가운데 무려 8개가 유의하지 않

게 나타났다. 넷째, 운영 범주에 속한 독립변수

는 모두 유의했으며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은 

0.485로서, 이는 규모 범주에 속하는 3개 변수

의 표준화회귀계수 총합보다 더 크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오던 장서수, 국

내연속간행물 등 규모 관련 변수들은 대거 탈

락하고 프로그램․교육, 운영, 이용자활동 범

주의 변수들은 대부분 채택되었는데, 이는 종

속변수가 방문자수라는 것과 관련된다. 방문자

는 자료실이용자와 여타 목적의 방문자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장서수, 국내연속간

행물 등 구비 자료의 양과 질과는 큰 관계가 없

을 것이다. 여섯째, 방문자 유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제 도서관은 사람들이 책이나 자료,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보다는 프로그램, 교육, 행사, 

예산, 회원수, 개관시간, 건물의 스타일과 노후

도, 동아리활동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이

끌려 찾아가는 종합문화센터가 되고 있다.

종속변수가 자료실이용자수인 경우; 첫째, 

24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14개인 기타향토자료, 

장서수, 연면적, 총좌석수, 이용자컴퓨터수, 1회

성문화프로그램횟수,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1

회성도서프로그램횟수, 이용자교육횟수, 개관

일수, 개관년도, 봉사대상자수, 회원등록자수, 

모바일웹접속건수 등이 연구가설대로 종속변

수인 자료실이용자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인 향토자료, 시

청각자료, 국내연속간행물, 메타데이터수, 도서

관부지면적, 어린이좌석수, 문화프로그램강좌

횟수, 도서관총예산, 홈페이지접속건수, 동아리

수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표준화회귀계

수는 회원등록자수, 봉사대상자수, 총좌석수, 

개관년도, 개관일수 등의 순으로 더 큰데, 이 다

섯 개 변수가 자료실이용자수에 미치는 상대적 

총영향력은 나머지 9개 변수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자료실이용자수를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도서관이 결정할 수 

없는 봉사대상자수나 변경이 불가능한 개관년

도,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정적, 물리적 

제약이 있는 총좌석수 등을 제외한) 회원등록

자수와 개관일수를 늘여야 한다. 셋째, 규모와 

관련된 변수 가운데 장서수와 이용자컴퓨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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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의한 변수로 추가되었으며, 유의하게 나

타난 5개 변수의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은 0.447

로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인 경우와 거의 같다. 

넷째, 운영 범주의 변수 중 유의한 것은 4개이

며 표준화회귀계수 총합은 0.754로서, 종속변

수가 방문자수인 경우에 비해 유의한 변수의 

수는 줄었지만 종속변수에 대한 총영향력은 훨

씬 증대했다. 다섯째, 장서수, 이용자컴퓨터수, 

1회성도서프로그램횟수 등의 변수들이 추가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도서관총예산과 동아

리수가 탈락한 사실은 종속변수가 자료실이용

자수라는 것과 관련된다. 즉, 자료실이용자수는 

장서수나 컴퓨터수 등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받지만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총예산이나 자

발적 주민 활동인 동아리수와는 별 관계가 없다

는 것이다. 여섯째, 프로그램․교육과 운영 관

련 범주에 속하는 독립변수가 대거 채택된 것은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

우 다양한 요소들이 자료실이용자 유인에 개입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이용자 유치에는 

책이나 자료,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도 중

요하지만 프로그램, 교육, 행사, 회원수, 개관시

간, 건물의 스타일과 노후도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5.2 정책적 시사점

선행연구 검토에서 밝혔듯이, 오늘날 공공도

서관은 지식확산과 평생교육의 장을 넘어 사회

적, 공동체적 공간이자 각종 만남의 장소이자 

사회적, 문화적 자본 형성의 장이자 지역사회

의 대표적인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

다. 또한 IT기기의 보급으로 정보의 생산과 전

파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문화강

좌․행사․프로그램, 독서진흥, 여가 프로그

램, 편의 및 휴게시설, 문화지역으로서의 이미

지 형성 등을 통해 문화 창조의 핵심기관이자 

지식정보 자원 산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장우권, 박성우, 여진원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뒷

받침한다. 왜냐하면 종속변수가 방문자수이냐 

자료실이용자수이냐와 무관하게 규모(소장자

료 규모와 시설 규모)와 관련된 변수들(기타향

토자료, 장서수, 연면적, 총좌석수, 이용자컴퓨

터수 등)보다는 프로그램․교육(1회성문화프

로그램횟수, 도서프로그램강좌횟수, 1회성도서

프로그램횟수, 이용자교육횟수 등), 운영(개관

일수, 개관년도, 도서관총예산, 봉사대상자수, 

회원등록자수 등), 이용자활동(모바일웹접속건

수, 동아리수 등)과 관련된 변수들이 상대적으

로 더 많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력의 총합이 규모와 관련된 변수들의 그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의 발달, 인터넷

과 스마트폰의 보급, 통신기술 혁신에 따른 정보

와 지식의 실시간 교류 증대 등에 따라 종이, 인

쇄물, 필름 등에 보관되는 지식과 정보를 전자 

문서와 자료가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이런 변화

는 도서관 이용 및 방문의 목적을 소장자료와 시

설 이용으로부터 문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만남

과 휴식, 동호인이나 동아리 활동 공간, 자원봉

사의 장, 사이버 활동의 장으로 다변화시키고 있

다. 따라서 향후의 도서관은 방문자와 이용자의 

이 같은 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더욱 특화, 다변

화, 문화화, 복합화, 전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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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여타 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변수 선정, 측정 신뢰성, 통

계모형 구축 등의 면에서 주어진 자료의 범위

를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이고 불가피한 한계이며, 특별히 본 연

구와 관련하여 언급해 둘 별도의 한계가 있다. 

2장의 ‘소결’에서 기술했듯이 공공도서관은 지

역, 설립연도, 규모 등의 요인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를 수 있으며 이용자 특성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개별 케이스들이 지닌 다

양성과 특수성을 사장시키고 전체를 하나의 묶

음으로 통합하는 거시적 접근을 하게 되면 도

서관 그 자체나 방문자 및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노정된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향후 연구

에서 전체 도서관을 지역, 설립연도, 규모 등에 

초점을 두어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에 대해 동일한 중회귀모형을 적용한 후 집단

과 집단, 전체와 집단 간의 차이점 및 그 시사점

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소

홀히 된 것으로서,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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